(09:47) 
김윤아: 감사합니다
너무 반갑습니다
타이니 데스크 코리아 그리고 여러분
(박수)
(환호)
청중: 예뻐요!
김윤아: 감사합니다!
이거 한번 할까요?
하나 둘 셋 그거 한번 할까요
하나 둘 셋
안녕하세요
자우림이에요

김윤아: 짧은 시간이지만 또 연주를 같이 
나눈 저희 멤버들 소개하겠습니다
첼로의 정다해씨
바이올린의 박영주씨
스탠딩 키보드 최지훈씨
드럼의 영성길씨
키보드의 전혜준씨

제가 잠깐 튜닝을 해야 되가지고
뭐 말 좀 해보세요

이석준: 자우림이 26년동안 깨지지 않는 전통이 있는데요
윤아가 튜닝하는 시간에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
오늘도 반드시 그러겠습니다

김윤아: 튜닝을 대강 해야 되겠어요

(19:13) 
김윤아: 진짜, 진짜 짧은 시간 같네요 마치
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
마지막 곡 하겠습니다

(24:16) 김윤아: 감사합니다



